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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조정관, ESCAP 총회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태지역 공동 발전 강조
-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제81차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에서 

APEC 준비상황 설명
- 한-태국 고위급 경제 협의 개최, 우리 투자기업 지원 요청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제81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이하 에스캅)* 총회(4.21.(월)-25.(금), 태국 방콕)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또한 김 조정관은 금번 태국 방문 계기에 시리락 니욤(Sirilak 

Niyom) 태국 외교부 경제 담당 차관보를 4.22.(화) 면담하고, 한-태국간 

경제협력 증진 및 지역‧국제무대 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5개 지역

위원회 중 하나로 1947년에 설립되어 아태지역 경제·사회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하는 정부간 기구(정회원국 53개국, 준회원국 9개국)

   - 참고로 APEC에 참여하고 있는 총 21개 경제체 중 16개가 UN ESCAP에도 회원으로 

참여 중(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

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홍콩) 

  

  우선 김 조정관은 “아태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을 

주제로 열린 에스캅 총회 각료급 세션(4.21)에서 국별 대표발언을 실시

하였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AI 등 첨단 기술 발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이 아태지역의 균형 잡힌 성장을 막는 도전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모범사례(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대응

기금 마련 등)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발전에 에스캅과 같은 역내 협력체의 역할이 

긴요함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2007년 이래 에스캅에 대한 최대 공여국

으로서 정보통신, 환경 분야 등을 중점으로 협력 중임을 설명하였다. 특히,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제시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와 정상회의의 핵심성과로 추진 

중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공동대응’이 에스캅의 관심사와 일맥상통함을 

소개하고, 협력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편, 김 조정관은 4.22.(화) 시리락 태국 외교부 경제 담당 차관보와의 

면담시, 양국간 경협 증진을 위해 통관 문제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협조를 요청하고, 한-태국 경제동반자 협정(EPA)이 금년 

중 타결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자고 하였다. 

     ※ 한-태국 경제동반자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은 24.3월 협상을 

시작하여 금년 4.22.-25.간 제5차 협상을 태국에서 진행 중

     ※ 김 조정관은 4.22.(화)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태국내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

  또한 김 조정관은 △우리 기업의 태국 전기차 시장 진출, △가상은행, 

△태국내 산업단지 개발, △문화‧관광 협력 등 다양한 실질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태국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시리락 태국 차관보는 김 

조정관이 제기한 사항들을 적극 챙겨보겠다고 하였다. 

  양측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김 조정관은 태국이 상호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미측과 협의시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해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제81차 에스캅 총회 참석 및 태국과의 양자 경제협의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 경제 환경 하에서 아태지역의 균형잡힌 공동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교부는 역내 공동발전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및 협력 계획을 지속 홍보함으로써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붙 임 : ESCAP 참석 사진 및 고위급 경제 협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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